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막

걷어 !



변 에 하는 만 살 남는다

하나 창 한 단 는, 과거 공 해체하는 것 다. 공

는 많 사 들 과거 연결 끈 지 못해 신 해 시키지 못하

고 계 해 러 다. 그러나 ‘내가 에….’ 하는 생각

갖다 한다. 어 에 힘 빼고 허 에 도 빼고 눈 신

‘ ’ 도 해체하 . 가슴 열고 새 운 에 지 , 지나

간 에 어 시간 없다. 

업 든 개 든 흥망 쇠 살펴보 , 망하는 개 과 망하는 업 특

징 닮 가 많다. 첫째, 망하는 사는 겉 는 ‘고객 ’

고 들지만 결 심 에 빠 나 지 못하여 고객 나 시 변

하는 도 가 는커 지도 못한다. 째, 본말 도 경

우가 많다. 나 만큼 한 우 보지도 상태에 한

공에 고만 해 는, 것 같 여러 우 웃거린다. 째, 당 에

단시 내에 공하 고 다. 눈 공에만 연연해 는

고 한 공 루어내 가능하다. 

리엔지니어링 창시 《리엔지니어링 업 》 마 클

해 (Michael Hammer)는 “변 워하고 재 상 지하 는 사

들 말 가 험한 내 다.” 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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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시간 고민,

1가지 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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킹핀

공략하 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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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 치는

‘ 쇠’ 략



생도 비 니 도 프 마 다

우리는 신 생각하는 습 그 다. 신 삶 하는 핸들 다. 

- 얼 나 게

찍 나폴 게 말했다. “ 늘 나 행 언 가 내가 못 보

낸 시간 보복 다.” 미해볼 골 연해지는 다. 사 들

신 행에 해 흔히 남보다 못한 경 탓하거나, 주변 누 가

해 못 고, 지독히도 운 없어 그 다고 치 해 리

는 습 다. 그러나 연 칙 공평하다. 당신 내 어

늘 당신 살 ‘결과 ’ 하겠다. 간 한 천

거 사 나, 한 사 떵떵거리고 사는 것 보 , 말

열심히 사는 도 계 운만 겹치는 사 들 보 우리는 상

공평하지 다고 게 말한다. 하지만 그것 겉 습만 보고, 지 눈

에 펼쳐진 당 결과만 보고 내리는 우리들 못 단 다. 생

언 나 진행 닌가. 

죽어 만 천당에 가고 지 에 가는 게 니다. 우리가 늘 한 차 우

리 천당 , 지 리고 간다. 경에 도 말하지 가! 

“뿌린 거 것 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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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것

없게 하 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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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처럼 100’

돌 운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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꼴찌 직에

집 하 !



지 주 특별한 가게

가게 찾는 고객들 지 특별한 비 신 느끼고 었다. 

지 경 침 생 ‘ 트 리 십’ 빛 하는 었다. 

지 첫 고객 히는 었다. 지는 단 히

우는 그치지 고 그들 필 하는 든 것 채워주고 싶어 하 다. 

남지 도 사 들 원하는 특별히 주 해 었다가 가

다 다. 나는 많 고객들 지 가게에 쇼핑하는 것 고

다는 사실 고 다. 지 가게는 쇼핑, 그 상 친 함과 편 함

느낄 는 공간 었다. 

그런 어느 날 날벼 같 식 들 다. 지 가게 에

마 체 들어 다는 것 다. 곧 마 가격

상 에 상 도 히 갈 없 도 격 공

펼치 시 했다. 가 들 ‘가게가 망하 어떻게 하나’ 걱 했지만, 

지는 별 걱 하는 눈치가 니었다. 마도 당신 가게가 마

공할 없는 언가 님들에게 주고 다는 사실 고 계

나 보다. 닌 게 니 지 가게는 망하지 고 계 지 었고, 

지는 흔 지 가게 경 하시다가 직원들에게 겨주었다. 에

지 지도 지 가게는 지가 고 하 경 철학 고 상

지도 고 히 지 운 고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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끝 지

고 늘어 !



극단에 지 가고 싶다

– 보리 나크

든 에 극단에 지 가고 싶다. 

에 나, 찾거나, 마 에 나. 

살같 지나가는 나날 핵심에 지, 

그것들 원 과 근원과 뿌리, 본질에 지

운 과 우연 끈 항상 고

살고, 생각하고, 느끼고, 사 하고, 견하고 싶다.



, 만 도 내게 그것 가능하다

나는 여 시 쓰겠 . 열 본질에 해 , 

만과 원죄에 해 ,

도주나 해, 사업상 우연과 척골과 에 해 도.

그것들 칙 나는 찾 내겠 .

그 본질과 니 나는 다시 복하겠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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